
 <리얼스토리 눈> ‘막말 갑질’ 사태는 김장겸 경영진의 참사 

 
<리얼스토리 눈>의 이현숙 CP(책임 프로듀서)가 제작진을 상대로 막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상습
적으로 ‘갑질 횡포’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.  MBC 구성원 뿐 아니라 시청자들 역시 큰 충격에 
빠졌다. 이 CP는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행으로 PD·작가들을 괴롭히고, 외주제작사간의 과도한 경
쟁을 부추겨 제작비마저 지급하지 않았다. 인터넷에서는 그가 제작진에게 수시로 막말과 욕설을 
퍼부은 음성파일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. 이 CP는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참담
한 악행으로 MBC 구성원들을 자괴감에 빠뜨리고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. 

회사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측은 어제(21일) 방송을 끝으로 이현숙 CP를 제작에서 
배제했다. 또 계약 기간이 남은 외주 제작사들과 협의해 <리얼스토리 눈>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
대체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 물의를 빚은 인사를 슬그머니 뒤로 감추고, 프로그램 간판
을 내리는 정도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사측의 안이한 상황 인식에 우리는 또 한 번 참담함을 금할 
수 없다. 

이번 사태는 이렇게 땜질 처방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. 이현숙 CP의 사례는 회사의 곳곳에 포진
한 무자격 보직자들이 방송을 망치고 조직을 파괴하도록 조장한 적폐 경영진의 인사가 빚은 참사
의 한 단면일 뿐이다. 김재철 체제 이후 시사제작국장과 특임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이 CP에 
대해, 외주제작진의 폭로 이전에도 비상식적 언행과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가 사측에 여러 차례 
전달된 바 있다. 하지만 경영진을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하지 않았다. 경영진의 묵인 아
래 이 CP는 외주제작사와 제작진을 상대로 무소불위(無所不爲)의 횡포를 저질러 온 것이다.

김재철부터 김장겸 사장에 이르기까지 MBC 경영진은 능력과 자질보다는 체제에 순응하거나 권
력에 가까운 이들을 중용(重用)했다. 반면 부역을 거부한 인사들은 유배지로, 한직으로 쫓아냈다. 
<리얼스토리 눈> 사태는 경영진의 인사 참사가 빚어낸 결과이다.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
진이 당장 물러나야 할 사유가 또 추가됐다. 김장겸의 퇴진만이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는 근
본적 해결책이다. 아울러 인격을 모욕당한 제작진과 시청자, MBC 구성원들에 대한 사과이며, 
MBC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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